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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0. 13.(월) 11:30 배포: 2025. 10. 13.(월) 08:30

“등하교 때마다 사고위험에 걱정돼요”…
학교 주변 사유지 매입 후 주차장(드롭존) 만든다.
 - 국민권익위, 대구 현풍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및 차량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조정회의 개최

□ 학생들의 등하교 시 마땅한 하차 장소가 없어 왕복 6차로인 학교 정문 

인근 국도 위에 학생들을 하차시켜 사고위험이 컸던 대구 현풍중·

고등학교의 통학 위험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13일) 대구 현풍고등학교 강당에서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학교와 연접한 사유지를 주차장

(드롭존)*으로 조성해 국도 5호선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차량을 진입하게 

하여 승하차하는 통학 및 교통안전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 드롭존 : 학교 출입구 근처 등하교 시 차량 승하차가 용이하도록 마련된 공간

□ 대구 현풍중·고등학교는 1953년에 개교되어 현재 67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지역의 명문사학으로, 달성군 경계 부근 변두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아 등하교 시간대에는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학부모 차량이 더해져 교통혼잡이 가중됐다. 

   국도 5호선은 학교 방향으로 굽어진 내리막길이고 인근에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수시로 대형차량이 질주하는 상황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학생 통학 차량과 국도의 대형·일반 차량이 뒤엉켜 안전사고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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컸다. 실제로 학교 정문 인근에서 최근 5년간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연평균 2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현풍중·고등학교 학부모·교직원·학생 등 608명은 등하교 시간대 

통학 위험 문제가 있으니 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학교 주변 45m 구간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였으나 현재 여건상 추진이 어려워, 이후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학부모 및 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학교와 연접한 

사유지를 주차장(드롭존)으로 조성하고 국도 5호선 도로에서 직접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통학 및 교통안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학교법인은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사업비용은 학교법인이 50%, 

대구광역시교육청이 30%, 달성군이 20%를 분담하며, ▴교내 주차장과 

연결로·진입로를 학생들의 승하차 및 도로교통안전에 도움이 되는 구조로 

조성하고, ▴ 지역 상생을 위해 주말에는 관광객 등 일반인에게 교내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에 합의하였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드롭존 역할을 하는 

주차장이 학교에 조성되면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교통사고 위험 

감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미래의 대한민국 

주인공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 등 관련 고충민원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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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주차장(드롭존) 조성 위치도


